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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애착불안이 관계중독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
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관계중독은 관계
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으
로, 관계의 외연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성인진입기에는 관계중독
을 비롯한 관계 문제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25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해 모형을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애착불안은 자기개념명확성의 감소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의 증가를 각각 매개해 관계중독의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했으며, 애착불안이 자
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힘의 약화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관계중
독 증가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
치게 집착하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위한 개입 시사점을 얻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애착불안, 관계중독, 자기개념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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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인 욕구로, 성공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삶의 만족도
를 높이고(Froh et al., 2007), 개인의 심리적 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Lewis, 1998). 반면,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는 주요
우울장애(Zlotnick et al., 2000) 및 식이장애
(Mason et al., 2022) 등의 정신질환뿐 아니라 자
살행동(Stepp et al., 2008)에 기여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기에 걸
쳐 중요하지만,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정
체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시기인 성인진입기
(emerging adulthood)에는 폭넓고 다양한 관계 
경험이 특히 중요하다(Arnett, 2000). 그러나 대인
관계 문제에 대한 미성숙한 대처능력은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 경험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갈등과 어려움 역시 증가하게 된다
(Fredland et al., 2005).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진
입기에 해당하는 19~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
의 부적응적 대인관계 문제 중 하나인 관계중독에 
주목하였다. 

관계중독은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여 그 관계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현상이다
(Peabody, 2010). 기존 많은 연구가 관계중독의 
대상을 이성 또는 연인관계에 한정하면서 사랑중독
이나 성중독 같은 개념과 혼용되어 왔던 문제가 있
었으나, 관계중독은 사람, 관계, 관계의 감정이 
그 대상이며(이의선, 2005), 부모나 형제, 친구 등
과 같은 다양한 관계에 적용된다(김미림, 2020; 
Peabody, 2010). 관계중독은 도박중독처럼 물질 
섭취와 관련되지 않은 특정 행동에 대한 갈망과 
통제 불가능한 집착을 뜻하는 행위 중독의 일종
으로(Ascher & Levounis, 2015; Redcay & 

Simonetti, 2018; Rosenberg, 2014), 하위요인으
로 관계 맺기와 관련된 금단, 재발, 집착, 관계민감
성, 조절력 상실을 포함한다(김미림, 2020). 관계중
독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에, 친밀한 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공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에 더욱 의존한다
(Sussman, 2010).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관
계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관계에 매달리게 되고,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김미림 등, 
2019). 이러한 관계중독은 우울, 타인에 대한 통제,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 등 다양한 개인 내적 및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므로 그 기제를 이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송연주, 하문선, 2021; 조영주, 
심은정, 2023; Gori et al., 2023; Maglia et al., 
2023).

관계중독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먼저 불안정애착
을 들 수 있다(김의현 등, 2023; Reynaud et al., 
2010).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은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관계 형성의 기반이 
된다(Bowlby, 1969). 사람은 애착 형성을 통해 자
기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기본 도식인 내적작
동모델을 확립하게 되며, 이 내적작동모델은 세상
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 향후 개인이 타인과 관계 
맺는 양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한편, 성장하
면서 애착대상은 주양육자에서 친구, 연인 등 친밀
한 타인들로 변화 및 확장되므로(Eagle, 2000), 성
인의 경우 주양육자뿐만 아니라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사람과의 애착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조화진, 서영석, 2011). 

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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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에
서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관심
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 애착회피 수준
이 높으면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
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친밀해지고 타인에게 의
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et al., 1998; 
Mikulincer & Shaver, 2010). 성인애착의 여러 
유형은 이 두 차원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두 차원 모두 낮은 수준일 경우 안정애
착 유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특히 애착불안에 주목하였다. 애착회피 수
준이 높은 사람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거
부적인 반면,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가깝게 지내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
문이다(Mikulincer & Shaver, 2010). 관계중독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갈구하
는 행위를 가리키므로(Peabody, 2010), 친밀한 관
계 자체를 피하는 애착회피보다는 적극적으로 관계
를 추구하는 애착불안 차원과 더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았다.

애착불안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
정적인 정서 반응을 증폭시키는 과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며(Mikulincer et al., 2003), 정서조절의 어
려움이 두드러진다(Mikulincer & Shaver, 2019). 
이들은 정서조절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의
존하며(Mikulincer & Florian, 1995; Mikulincer 
& Shaver, 2007, 2008), 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
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물질남용이나 폭식, 게임
중독 등 다양한 중독에 취약하게 된다(김유림, 서
장원, 2022; Eker & Taş, 2022; Flores, 2001; 
Innamorati et al., 2017). 

관계중독도 이러한 중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애착불안은 관계중독
을 정적으로 예측해왔다(김의현 등, 2023; 송연주, 
2019). 관계중독과 애착불안의 개념이 서로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착의 여러 특성은 내
적작동모델이라는 인지적 도식에 기초하는 것인 반
면(Bowlby, 1969), 관계중독은 행위적 특성으로 관
계에 대한 지나친 갈망과 집착, 이와 관련한 인지, 
정서, 행동 조절 실패로 정의되며 역기능적이고 병
리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하
여, 김의현 등(2023)은 비록 횡단연구이기는 하지
만, 애착불안이 생애 초기에 형성된 주양육자와의 
관계양상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애착불안
이 성인기의 관계중독에 선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송연주(2019)의 연구 역시 성인기에 발생하는 관계
중독의 원인을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의 경험에 기
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애착불안 성향이 관계중
독에 선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불안정한 애착이 정신병리의 다양
한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개인의 
애착 특성이 정신병리로 이어지는 데는 다양한 정
서적, 사회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
(Tironi et al., 2021). 마찬가지로 애착불안 수준
이 높은 것만으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관계중독으
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 구체적 기
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인의 애착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한번 형성된 애착은 단기적인 개입으로 쉽
게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이정희, 1999; 차지
연, 김정규, 2018), 관계중독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
변인의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으로 여러 중독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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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난(문화림, 박기환, 2022; Moustafa, 
2020)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개념명확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분명하고 자
신 있게 정의하고 이를 내적으로 일관되게 의식하
며, 이러한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하
지 않고 안정적인 정도를 말한다(Campbell et al., 
1996). 애착불안이 강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평
가하기보다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특히 타인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강하여 안정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Yang & Oshio, 2024). 또한,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반응을 일관되게,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상
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이는 개인이 안정적이고 다
양한 사회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여 자신에 대
한 명확한 이미지를 갖기 어렵게 한다(장정연 등, 
2022).

자기개념명확성이 부족한 것은 우울, 불안, 다양
한 물질 및 행위 중독 등과 연관이 있으며(Adeoye 
et al., 2020; Cicero, 2018; Hertel et al., 2024; 
Wang et al., 2022) 관계 만족도를 포함한 전반적
인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된다(Lewandowski et 
al., 2009). 특히 자기개념이 불명확한 개인은 자신
을 정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인의 반응을 필요
로 하므로(Kohut, 1971),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거
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는 사람이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
는 관계중독과 상통한다(Martin, 1990). 실제로 자
기개념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관계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문제를 정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서규
진, 송현주, 2022; Xie et al., 2024).

그러나 애착불안이 관계중독으로 이어질 때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역시 관련될 수 있다.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단순하게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힘이 약한 것으로 정의되며(Dugas 
et al., 2004), 더 구체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인지적 특성을 뜻한다
(Bottesi et al., 2020). 애착불안이 강한 개인은 
생애 초기 주양육자의 비일관적인 반응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확실한 사회적 상황에 놓여 왔으나
(Doinita & Maria, 2015),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부족했으
므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할 가능
성이 크다(박여심, 안하얀, 2022; Sanchez et al., 
2016).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스트
레스가 심한 문제 상황에서 시간을 들여 적응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얻을 수 있는 보상
을 찾아 스트레스를 빠르게 경감시키려 하고, 결국 
물질이나 게임, 도박 등 각종 중독에 취약하게 된
다(Kraemer et al., 2015; Moustafa, 2020). 이에 
애착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관계중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특히 Peabody(2010)는 관계 유지에 집착하는 성향
은 자신이 관계 내에서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관계중독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관계중독을 정적으로 예측
한 바 있다(김가연, 박정윤, 2024).

한편,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한 것
은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자기개념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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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Hertel, 2018),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실
제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문제해결 능력
이 부족했으며(Bechtoldt et al., 2010), 자기개념
이 명확할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방
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Lee-Flynn et al., 2011). 즉, 자기개념명확
성이 떨어지게 되면 불확실한 상황을 더 부정적으
로 생각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를 견디는 힘이 약화될 것이다. 횡단연구이기는 하
지만, 대학생의 자기개념명확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부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김다혜, 
양수진, 2021). 

더 나아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고, 스트레스 증가는 
자기조절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기 쉽다(Muraven & 
Baumeister, 2000). 이로 인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즉각적,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앞서 설
명했듯이 관계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행위로 이
어질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자기체계손상이 고통
감내력을 감소시켜 관계중독 증가를 예측했던 고아
라와 김명식(2024)의 연구도 이러한 관계를 간접적
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관계중독 사이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이
중매개효과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애착불안이 강한 개인은 자기개념명확성 수
준이 낮고,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개인은 자신
의 가치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
해서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성향
으로 인해 모호한 상황에서 더 쉽게 혼란과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되고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약하
게 된다(Kusec et al., 2016).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이 줄어들면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기보다
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 노력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
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계중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계중독의 대상은 앞서 설명했듯이 부모, 
형제, 친구 등 개인에게 가치 있는 다양한 존재로 
확장될 수 있음에도(Peabody, 2010),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인관계로만 한정해 왔다(예, 김가연, 
박정윤, 2024; 서규진, 송현주, 2022; 이한정, 신
호철, 2020; Earp et al., 2017; Redcay & 
Simonetti, 2018; Sussman, 2010). 그러나 현재 
연인관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부모나 동
성 친구와의 관계 등에 집착하여 병리적이고 역기
능적인 관계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Peabody, 
2010), 김미림(2020)은 이를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
으로 관계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김미림(2020)의 도구를 사용한 연
구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개인의 외로움은 
각각 관계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전현옥, 유
영달, 2021), 부모나 가족, 동성 친구로 관계중독의 
대상을 확장하여 측정했을 때 관계중독이 데이트폭
력 피해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영주, 심
은정, 2023). 이에 본 연구는 관계중독의 대상을 
연인관계뿐 아니라 여러 관계 대상으로 확장하여 
관계에 대한 중독 현상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건강한 
친밀관계 경험이 특히 중요한 시기인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애착불안과 관계중독 간 관계의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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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문제 1. 성인진입기 성인의 애착불안은 관계
중독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성인진입기 성인의 애착불안과 관계
중독의 관계를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각각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성인진입기 성인의 애착불안과 관계
중독의 관계를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19~25세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404명이었
으며, 마할라노비스의 거리(Mahalanobis‘s d)를 
사용하여 좌표평면 상에서 극단치로 나타난 네 명
의 자료를 제거하고 총 400명(남 197명, 여 203명, 
평균 연령 22.43세, SD=2.04)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응답자의 소속은 대학생이 218명(54.5%), 직장

인이 106명(26.5%)이었으며, 76명(19%)은 기타 직
업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주관적인 사회경제
적 지위는 하위 7.8%, 중하위 28.2%, 중위 44.0%, 
중상위 18.8%, 상위 1.3%였다.

연구도구

애착불안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 ECRS)를 Fraley 등(2000)이 개정한 
ECR-R(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을 김성현(2004)이 한국어
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ECR-RK)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애착불안, 애착
회피 차원, 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하위척도 18문항
(예,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
을까 봐 걱정한다.”)만을 사용하였다. 8번과 23번 
문항은 역채점한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이 강함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대학생 연구에서 애착불안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93으로 나타났다.

관계중독
김미림(202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관

계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관계중독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이 관
계중독에 해당하는 관계를 연인관계 또는 이성관계
에 한정한 것과 달리, 김미림(2020)은 관계중독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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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확장하였다. 금단 5문항(예,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
다.”), 재발 4문항(예, “충분히 친밀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지만 어느 순간 잘못될 것 같아 두려워
진다.”), 조절력 상실 3문항(예, “나는 누군가를 사
랑하면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 집착 4문항(예, 
“내가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과도한 소유욕과 
질투심을 느낀다.”), 관계민감성 4문항(예, “나는 
상대방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감정 변화를 크게 
느낀다.”)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
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의 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림(2020)의 대학
생 연구에서 관계중독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자기개념명확성
Campbell 등(1996)의 Self-concept Clarity 

Scale(SCC)을 김대익(1998)이 번안한 자기개념명
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일요인을 측정하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번 문항(“내 성격의 
모순적인 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
다.”)과 11번 문항(“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
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을 제외한 모든 문항
을 역채점한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개념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ampbell 등(1996)의 대학생 연구에서 자기개념명
확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 본 연구
에서도 .86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Carleton 등(2007)이 타당화한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 척도 단축판(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Short Form, IUS-SF)을 김
순희(2010)가 번안하고, 한나(2019)가 번역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IUS-SF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측적
인 IU(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Intolerance 
of Uncertainty) 7문항(예,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매우 당황한다.”)과 억제적인 IU 5문항
(예,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일을 잘 할 수 없다.”)
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완전히 그
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Carleton 등
(2007)의 대학생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2024년 8월, 전국 19~25세 성인을 대상으로 리
서치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 소요 시간, 비밀 보장의 
의무 등을 고지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Mplus ver 
8.3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모
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각 잠재변수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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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애착불안 -

2. 자기개념명확성 -.64*** -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47*** -.48*** -

4. 관계중독 .81*** -.67*** .53*** -

M(SD)
3.54

(1.02)

3.05

(.70)

3.07

(.72)

2.61

(.82)

왜도 -.17 .26 -.06 -.01

첨도 -.24 -.15 -.05 -.66
***p<.001

표 1.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하는 측정변수는 척도의 개별 문항을 문항묶음
(item-parceling)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중독과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경우 변인이 하위구
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에 근거하여 문항들을 
나누는 내용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애착불안
과 자기개념명확성은 단일요인 구조이므로 요인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모두 1 미만이었다. 왜
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일 때 정
규성 가정을 만족한다는 Curran 등(1996)의 기준
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정을 따름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1), 

애착불안은 관계중독(r=.81, p<.001) 및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r=.47, p<.001)과 정적 상관
이 있었으며, 자기개념명확성(r=-.64, p<.0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관계중독은 자기개념명확성
(r=-.67, p<.001)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r=.53, p<.001)과는 정적 상관
이 있었다. 자기개념명확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r=-.48,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해 성차를 확
인한 결과(표 2),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았던 것(t=2.39, p<.05)을 제외하고는 성
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구조방정식 분석

먼저,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고자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통계적 적합
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이 자료에 완전히 부합한다
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나((57)=190.74, p<.001), 
근사적합도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나(CFI=.967, TLI= 
.955, SRMR=.030, RMSEA=.077, [90%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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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Cohen’s d남자

(n=197)

여자

(n=203)
t p

애착불안 3.56 (1.04) 3.52 (.99) .43 .67 .02

자기개념명확성 3.14 (.70) 2.97 (.70) 2.39* .02 .2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3.07 (.68) 3.07 (.76) .08 .94 .01

관계중독 2.60 (.85) 2.62 (.79) -.25 .80 .03
*p<.05

표 2. 성별 차이검증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애착불안 → 자기개념명확성 -.415 .034 -.697***

애착불안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60 .049 .280**

애착불안 → 관계중독 .522 .048 .677***

자기개념명확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348 .089 -.362***

자기개념명확성 → 관계중독 -.306 .067 -.23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관계중독 .197 .067 .147***

 **p<.01 ***p<.001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0.065, 0.089]), 모형 적합도는 적절함을 알 수 있
었다. 이어서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자유도는 측정모형과 동일하여, 구조모형
의 모형 적합도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조모형의 각 경로를 살펴본 결과(표 3), 애
착불안에서 관계중독으로 가는 직접경로(𝛾=.68,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애착불안은 
자기개념명확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𝛾=-.70,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𝛾=.28, p<.01). 자기개념명확성은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𝛽=-.36, p<.001)과 관계
중독(𝛽=-.24, p<.001)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관계중독(𝛽=.15, 
p<.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수 5,000개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reacher & Hayes, 2004). 검증 결과(표 4), 애
착불안에서 관계중독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단순매개효과(B=.164, [95% CI: 0.094, 
0.228])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단순매
개효과(B=.041, [95% CI: 0.012, 0.077])가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불안에서 자기개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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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애착불안 → 자기개념명확성 → 관계중독 .164 .094 .228
애착불안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관계중독 .041 .012 .077
애착불안 → 자기개념명확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관계중독 .037 .011 .076

주. 표에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된 추정치임.

표 4.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B=.037, [95% CI: 0.011, 
0.076]) 역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이에 집착
하는 관계중독이 여러 개인 내적, 사회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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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것에 주목하여,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
상으로 애착불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관계중독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
양한 중독 현상과 관련이 있는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개념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영향을 미치
는 이중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애착불안
은 관계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김의현 등, 
2023; 송연주, 2019). 또한 애착불안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애착불안은 직접적으로 관계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재를 초래하면서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이 불명확한 사람
은 타인에 비추어 자신을 정의해야 하므로 자신에
게 중요한 타인의 이미지를 우상화할 뿐 아니라
(Kohut, 1971), 중요한 타인을 통해 자기개념을 확
립해야 하므로 관계가 해롭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
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고 노력하는 관계중독에 취약해질 수 있다(Martin, 
1990).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관계중독에 
취약한 개인의 특성을 살펴본 박소정과 양수진
(2024)의 연구에서도 불안정애착 수준이 높으면서 
자기개념명확성은 부족했던 집단에서 관계중독 경
향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애착불안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부분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애착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이 궁극적으로 관계중독의 증가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애착불안 차원은 주양육자의 비일관

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Wearden et 
al., 2007). 부모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예측불가능
한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애착불안 
수준을 높이게 되며, 이때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생애 초기에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안정
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불확실
한 상황이나 그 상황이 야기하는 스트레스에 적응
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충분히 배울 수 없었을 것이
고(박여심, 안하얀, 2022; Sanchez et al., 2016). 
결국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
하게 된다. 

한편,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힘이 부족할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기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고자 당장 눈앞에 있는 보상을 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독에 취약해진다(Moustafa, 2020). 불확
실성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면 불확실한 상황에 따
라오는 부정정서를 경감하기 위한 대처전략으로 중
독에 빠지거나 중독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Hasin 
et al., 1999; Kraemer et al., 2015; Park & 
Levenson, 2002). 특히, 애착불안이 강한 사람들
은 위협적인 상황에 있고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주
변에 있는 의지할 만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며 
그 관계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데(Fraley & 
Shaver, 2000),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관계 내 중요한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더욱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애착불안은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순차적으로 거쳐 관계
중독으로 이어졌다. 이는 자기개념이 인지적, 정
서적 해석에 중요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He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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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상황
을 위협적이고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
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
(김다혜, 양수진, 2021; 김더미, 정주리, 2021; 박
누리, 양재원, 2021).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상황
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Bechtoldt et al., 2010), 불확실성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든다(Campbell, 1990; 
Lee-Flynn et al., 2011).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지며 이때 동반되는 스트레스나 부
정정서를 경감시키기 위해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
고 집착하는 관계중독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관계중독을 줄이기 위
한 개입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음챙김훈련과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음챙김훈련
과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모두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챙김 훈련은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험을 판단 없이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자동적 사고 
경향을 완화한다(Papenfuss et al., 2022). 이러한 
과정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Buhr & Dugas, 2009; 
Jiang et al., 2025). 또한 마음챙김은 개인이 현재 
순간에 몰입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습관화된 편향적 
인지 경향을 완화하여, 자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있
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개념명확
성을 증가시키게 된다(Hanley & Garland, 2017; 
Vago & Silbersweig, 2012). 실제로 명상 경험이 
없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훈련을 실

시했을 때, 자기개념명확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Law et al., 2024). 

자기자비는 개인이 실패를 겪거나 자신이 부족하
다고 느낄 때, 또는 개인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스
스로와 관계 맺는 방식 중 하나로, 자신의 고통스
러운 경험을 수용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헤쳐나가
고 있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다(Neff, 
2023). 자기자비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
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
미하며(Allen & Leary, 2010; Neff, 2003), 자기자
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Coutts et al., 2023). Miyagawa 
(2023)는 다양한 연령대의 일본인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중 하
나인 자기자비 마음상태 유도법(Self-Compassionate 
Mindstate Induction; SCMI)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실험군의 자기개념명확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Coutts 등(2023)의 미국 대학생 연구에서도 자기자
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자기자기는 고통에 대한 높은 내성에 
기여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Kaçar-Başaran & Gökdağ, 2025), 
자기자비증진 프로그램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관계중독이 개인이나 사회에 갖는 중
요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관계중독의 기제나 그 결
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고 버
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 성향에서 출발하여 
그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다양한 중독 현상과 관련이 있는 자기개념명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관계중독과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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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했다는 의의를 지닌
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의 대상
을 연인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동성친구 등 다른 친
밀한 타인으로 확장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차별
성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은 관계중독을 단순히 연
인 간의 사랑중독이나 성중독과 혼용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사람, 관계, 관계에 대한 느
낌에 대한 중독(이의선, 2005; Peabody, 2010)이
라는 관계중독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관점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만 밝힐 수 있을 뿐 인과관계를 확정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
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9~25세의 국내 청년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검증을 진행하
여 본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관계중독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5점 척도에서 M=2.61, 
SD=.82). 이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들과 유사하기는 하지만(오진주, 장석진, 2024; 
조영주, 심은정, 2023), 관계중독의 기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좀 더 관계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
구에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애착불안
과 관계중독 간 변별타당도를 만족하기는 하였으나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의 상
관이 높은 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특히 높게 나
온 것은 사용된 척도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계중독의 대상이 연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에 기초하여 김미
림(2020)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관계중독이 성인
애착의 토대가 되는 부모와의 애착과 일부 중첩되
면서 상관의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제한점은 각 응답자가 어떤 관계
를 관계중독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설문에 답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중독의 대상이 되는 
관계가 연인, 친구, 부모-자녀 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
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
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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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self-concept clarit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relationship addiction among 400 
emerging adults (aged 19-25).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online-survey data, the results 
indicated that attachment anxiety negatively predicted self-concept clarity and positively predicted 
intolerance of uncertainty. Both decreased self-concept clarity and increased intolerance of uncertainty 
led to an increase in relationship addiction. The findings confirm a double mediation model where 
attachment anxiety contributes to a higher level of relationship addiction by weakening self-concept 
clarity and lowering tolerance for uncertain situations. These results offer cruci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aimed at emerging adults struggling with excessive relational pre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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